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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외국인 거

포 지젤 실바(등록명 실바·사진)와 일찌

감치 재계약에 합의하면서 실바의 뒤를 

이어 원소속팀에 남을 선수에 관심이 쏠

리고 있다.

GS칼텍스는 2일 실바와 재계약 소식

과 함께 “본격적인 다음 시즌 준비에 들

어간다”고 전했다.

올 시즌 32경기에서 1008점을 뽑아 2년 

연속 득점왕에 오르며 공격종합 3위(성

공률 45.77%)와 서브 1

위(세트당 0.484개)의 활약

을 펼친 실바와 3년째 동행

을 선택한 것이다.

GS칼텍스는 올 시즌 7개 

구단 중 6위로 아쉽게 

시즌을 마친 만큼 

최고의 공격력을 인

정받은 실바를 앞세워 

도약을 기대하고 있다.

탁구 국가대표팀의 오준성(19·수성방송

통신고)과 김나영(20·포스코인터내셔널)

이 세대 교체를 겪는 한국 탁구에 새바람

을 일으키고 있다. 

오준성과 김나영은 1일 인천 인스파이

어 아레나에서 개막한 ‘월드테이블테니스

(WTT) 챔피언스 인천 2025’에 나란히 한

국 대표팀 멤버로 참가 중이다.
오준성은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WTT 

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.
3일 오후 첫 경기를 치르는 오준성은 이

미 지난주 개최된 WTT 챔피언스 첸나이 

대회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

을 입증했다.
중국의 세계 톱랭커들이 이달 중순 마카

오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해 불참했지

만, 유럽·일본 선수들과 경쟁해 한국에 올

해 WTT 첫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다.
남자 대표팀 사령탑인 오상은 감독의 아

들인 오준성은 국내외 대회에서 기량을 

검증받은 실력파다.

그는 2023년 종합선수권 때 역대 최연소

(17세)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.
이어 작년 10월 아시아선수권에선 당시 

세계 1위였던 중국의 왕추친을 단식 8강

에서 3-1로 꺾는 ‘녹색 테이블 반란’을 일

으키며 4강에 오르기도 했다.
남자대표팀은 ‘맏형’ 이상수(삼성생명)

가 작년 종합선수권 단식 우승을 끝으로 

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해 세대 교체를 진

행 중이다. 

이런 와중에 오준성이 성인 무대에서 활

약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
오준성은 아버지 오상은 감독을 뛰어넘

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. 

그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“한국

에서 잘했던 탁구 선수하면 제 이름이 나

올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 탁구를 

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
오상은 감독은 2005년 상하이 세계선수

권 단식 동메달과 2012년 런던올림픽 단체

전 은메달을 땄지만, 금메달이 없었던 만

큼 아들인 오준성이 금맥을 캐주기를 바

라고 있다.
‘맏언니’ 서효원(한국마사회)이 5월 세

계선수권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할 

예정인 가운데 에이스 신유빈(대한항공)

의 뒤를 이을 재목인 김나영도 단비 같은 

존재다. 

김나영은 강한 승부 근성과 공격적인 탁

구로 ‘상위 랭커 킬러’ 별명을 얻었다.
그는 지난주 첸나이 대회에 출전해 단

식 32강에서 세계 36위 두호이켐(홍콩)을 

3-2, 16강에서 세계 8위 오도 사쓰키(일

본)를 3-1, 8강에서 세계 15위 아드리아나 

디아스(푸에르토리코)를 3-0으로 차례로 

꺾는 이변을 일으켰다.
세계 46위였던 세계랭킹은 첸나이 대회 

활약 덕에 31위로 15계단이나 뛰어올랐다.
김나영은 안방에서 2일 열린 챔피언스 

인천 단식 32강에서도 두호이켐을 다시 한

번 3-2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.
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“한국 대회 첫 

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기쁘다”

면서 매 경기 도전한다는 각오로 경기에 

임하겠다”고 밝혔다.
김나영 소속팀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

전혜경 감독은 “김나영 선수가 첸나이 대

회에 이어 이번 인천 대회에서도 두호이켐

을 이겨 경기력을 입증했다”면서 “포·백핸

드의 강한 회전력과 코스 변화가 돋보이

는 경기였다”고 평가했다.
전 감독은 이어 “큰 키를 이용해 안정감 있

는 공격력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국제대회에

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할 수 

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

스포츠

한국 탁구 ‘희망의 샛별’ 떴다

오준성

오준성, WTT 첸나이 대회 우승

男대표팀 오 감독 아들 실력 입증

김나영 첸나이대회 ‘상위 랭커 킬러’

챔피언스 인천서 승… 16강 안착

공률 45.77%)와 서브 1

위(세트당 0.484개)의 활약

을 펼친 실바와 3년째 동행

을 선택한 것이다.

GS칼텍스는 올 시즌 7개 

구단 중 6위로 아쉽게 

시즌을 마친 만큼 

최고의 공격력을 인

정받은 실바를 앞세워 

도약을 기대하고 있다.

쿠바 특급, 다음 시즌도 GS 유니폼

미국프로야구 메

이저리그(MLB) 로

스앤젤레스(LA) 다

저스가 오타니 쇼헤이의 9회 말 끝내기 

홈런에 힘입어 개막 8연승을 내달렸다.

다저스는 3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

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

2025시즌 MLB 정규시즌 애틀랜타 브레

이브스와 홈 경기에서 6-5로 이겼다.

2회까지 0-5로 끌려가던 다저스는 8회

말 맥스 먼시의 2타점 2루타로 5-5 동점

을 만들었고,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

에서 오타니의 중견수 담을 넘기는 비거

리 122ｍ짜리 굿바이 솔로포로 역전승

을 거뒀다.

이날 1번 지명 타자로 나와 5타수 3안

타를 친 오타니는 시즌 3호 홈런을 기록

했다.

전년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개막 8연

승을 거둔 것은 올해 다저스가 최초다.

종전에는 1933년 뉴욕 양키스가 우승 

다음 시즌에 개막 7연승을 달성한 사례

가 있었다.

다저스의 개막 8연승은 구단이 연고지

를 뉴욕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긴 1958

년 이후 구단 자체 최다 기록이고, 브루

클린 시절을 포함하면 1955년 10연승, 

1940년 9연승 다음가는 기록이다.

다저스는 개막 8연승 가운데 6승을 역

전승으로 장식하는 등 이번 시즌 가장 

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위용을 뽐내는 중

이다.

반면 애틀랜타는 개막 후 7연패를 당

했다. 2016년 개막 9연패 이후 9년 만에 

가장 부진한 시즌 시작이다. 다저스가 

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다저스가 

8승으로 단독 1위, 샌디에이고 파드리스

도 7전 전승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.

MLB에서 정규 시즌 개막 후 2개 팀이 7

연승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. 

9회 말 역전 솔로포 ‘쾅’

팀 8연승 완성한 오타니

애틀랜타전서 122m 끝내기 홈런포… 다저스 6-5 승리 견인

김나영

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2일(현지 시간)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

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 9회  말 홈런을 친 후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기뻐하고 있다.   AFP=연합뉴스


